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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, 한국-미국 FTA로 수출 확대
1억8000만달러 가량 증가 …슈퍼 나노 스마트 친환경 섬유 기술협력도

미국과의 FTA 타결로 섬유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.

섬유산업연합회(섬산련)에 따르면, 한국-미국 FTA(자유무역협정) 추가협상 타결로 앞으로 섬유 미국수출이

1억8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섬산련은 “ASEAN, EU(유럽연합)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시장과 FTA 협상이 타결돼 수출증대와 함께 섬유

산업이 고급화·차별화를 실현함으로써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됐다”고 기대했다.

섬유의 미국수출은 2001년 32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.7% 감소했으며, 2009년에는 11억1000만달러로 전

년대비 26.5% 감소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왔다.

2010년 들어서는 10월까지 10억2000만달러를 수출해 11.9% 증가하는 등 플러스로 전환했다.

섬산련은 섬유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이 타결돼 최고 32%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

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또 FTA 타결로 우회방지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산 섬유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, 슈퍼·나노·친환경·스

마트섬유 등 차세대 신섬유 개발을 위해 미국과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, 외국인 국내투자유입도

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.

노희찬 섬산련 회장은 “한국-미국 FTA 추가협상 타결은 국산 섬유가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기

회가 될 것”이라며 “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주기 바란다”고

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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